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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1)

<그림 1> 방송산업 분류

[발제1]

케이블방송 산업의 실태와
미디어 공공성

이 종 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 한국 방송의 변화와 종합유선방송

1990년 상업민영방송을 도입한 후 한국 방송은 급격하게 자본의 이윤창출 공간으로 탈

바꿈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종합유선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5년 이동

형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등은 무료로 운영되는 지상파 중심 체제에서 가입료를 받는 유

료방송 체제로 방송체제를 전환하려는 시도였고, 그 시도는 현재 도입 단계를 지나 정착

되고 있다.

유료방송체제가 도입되면서 방송 자체가 아주 복잡해졌다. 방송이라고 하면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만 있던 시대는 가고 여러 방식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방송이 생

겨나기 시작했다. 방송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지

상파 전파를 이용하는 지

상파 방송, 지상파 DMB,

케이블을 이용하는 종합

유선방송, 위성전파를 이

용하는 위성방송, 위성

DMB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업자가 있다.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사용하는 방송

산업 분류와 표준산업분

류(KSIC)를 비교하면 <그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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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송의 변화는 통신기술의 변화와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통신서비스

가 상용화하면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서로 다른 통신기기와 매체들

을 연결하는 브로드밴드가 일상화하고 있다.

<그림 2> 방송통신산업 트렌드

자료 : 큐릭스 사업보고서에서 재인용

1991년부터 등장한 종합유선방송은 고감도의 안테나로 수신한 양질의 방송 텔레비전

신호 등을 동축 케이블 등의 광대역 전송로를 이용하여 각 가정의 수신기에 분배하는 통

신 방식때문에 케이블TV로도 불렸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방송의 수신이 곤란한 지역에

난시청 해결 대책으로 생겼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텔레비전 방송 재송신뿐만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 제작 방송이나 컴퓨터와의 접속으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발전하였다1).

그런데 최근 종합유선방송은 지역 기반 방송으로서 자기를 정립하기보다는 중계유선방

송을 흡수하면서 인터넷서비스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까지 진출하면서 IPTV와 경쟁하

는 국면이다. 이 과정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쉽

게 포기되고 있으며, 방송의 생산 주체인 노동자와 이용 주체인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기

업의 이익을 위한 볼모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부터 그 실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케이블 방송망을 관리하는 방송사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고 하며 SO(System Operator)로 부른다.

케이블 방송 채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PP(Program Provider)라고 하는데,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부른다. 한편, SO와 PP가 2개 이상 사업체를 보유하면 복수를 붙여 각각

MSO와 MPP로 구분하여 부른다. SO와 PP가 결합한 사업체는 MSP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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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서비스 개념도

각 지역

설비 및

방송국

자료 : 큐릭스 사업보고서에서 재인용

2. 산업의 성장 속 처참한 노동자 현실

1)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종합유선방송

2008년도 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10조 9,581억원으로 2007년 대비 4%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총매출액이 전년대비 6.9% 증가했던 2007년의 성장세에 못 미친 것으

로 지상파의 매출감소와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사2)의 매출액은 2조 4,182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다. 종합유선방송

의 2008년 매출액은 2조 4,018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단말장치대여수익 등에서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계유선방송은 폐업 또는 종합유선과의 통합으로 사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매출액도 전

년 대비 3.3% 감소하였다. 유선방송의 매출액 중 종합유선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

인 반면, 중계유선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

2) 유선방송은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으로 구분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2009년 현재 전년과 동일한

103개이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108개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2001년 638개에서 매년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합병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수

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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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은 4조 1,988억원으로 2007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홈쇼핑PP의 매

출 성장률은 전년대비 9%였으며 홈쇼핑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PP의 매출 증가율은 2%

로 홈쇼핑사업체의 성장률보다 낮았다. 5개 홈쇼핑PP의 매출액은 2조 1,01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8년 (천원) 비 고

종합유선방송 2,401,819,500

방송사업수익 1,679,519,129

방송수신료수익 1,080,407,818

광고수익 117,493,737

협찬수익 213,273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339,687,834

시설설치수익 36,382,638

단말장치대여수익 69,667,779

중계유선방송수신료수익 4,732,285

기타방송사업수익 30,933,765

기타사업수익 722,300,371

전기통신사업수익 626,608,793 *인터넷접속사업 수익

기타수익 95,691,578

<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008년도 매출 현황

<그림 4> 방송매체별 매출액과 매출비중

최근 3년간 방송매체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대비 지상파방송의 매출

액 점유율은 2005년 41.0%, 2006년 38.1%, 2007년 36.9%, 2008년 35%로 매년 줄어드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의 매출액 점유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05년 18.3%→’06년 18.7%→’07년 20.3%→’08년 2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점

유율 역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05년 36.2%→’06년 37.2%→’07년 37.8%→’08

년 38.3%). 위성방송은 전년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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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수(2008년 12월 말 기준)

구분 종합유선 중계유선 방송채널사용사업

사업자 수 전체 103 108 179

5천만원 미만 0 76 18

5천만원~1억 미만 0 10 7

1억~5억 미만 0 15 15

5억~10억 미만 0 3 17

10억~50억 미만 7 4 44

50억~100억 미만 18 0 19

100억~500억 미만 67 0 36

500억~1000억 미만 11 0 7

1000억~5000억 미만 0 0 11

5000억 이상 0 0 5

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 : 지상파, 지상파DMB, 종합유선, 위성방송과 동일법인은 제외함.

100억~500억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가 67개로 가장 많고(65.0%), 18개 업체가 50

억~100억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500억~1000억 미만을 매출을 올린 사업체도 11개나

되었다3). 그런데 이것은 개별 업체로 분리한 상태에서의 매출액이고, MSO 업체의 매출

액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티브로드의 경우 2008년 5,47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CJ헬로

비전은 4,65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C&M도 4,1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세 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2008년 MSO 매출액의 59.5%에 달한다.

<표 3> MSO별 매출액 구성내역

(단위 : 천원)

3) 중계유선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의 매출액 격차는 뚜렷하다. 중계유선방송사 대부분은 연 매출이 5

천만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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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 성장세에 미치는 못하는 고용 실태

이러한 매출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의 고용 수준과 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2008년 12월 말 현재 방송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는 2만 9,669명으로 나타

났다. 방송산업 종사자수는 200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2006년과 2007년 각

각 전년 대비 1.1%, 1.3%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해 소폭 증

가세를 보였다. 유선방송 종사자 수는 5,695명으로 전년보다 2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종합유선방송 종사자 수는 5,376명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으나, 중계유선방송 종

사자 수는 319명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다.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8년
비율

증감율

06~07 07~08

종합유선방송 5,581 5,050 5,376 18.1 -9.5 6.5

중계유선방송 304 351 319 1.1 15.4 -9.1

방송채널사용사업 9,179 9,102 9,510 32.1 -0.8 4.5

<표 4> 방송매체별 종사자 증감율과 분포

종합유선방송의 종사자 변화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영업홍보직이 947명에서 1,488명으로

52.8%, 제작관련 종사자가 226명에서 298명으로 31.9% 증가해 다른 직종에 비해 증가폭

이 컸으며, 기술직, 연구직 종사자들도 각각 13.3%,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행정직의 경우는 981명에서 816명으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종합유선방송사 종사자 총괄
(단위 : 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사자는 9,510명으로 전년보다 4.5%(408명) 증가하였다. 홈쇼핑 5

개사 인력은 3,337명에서 3,304명으로 1% 감소한 것에 비해 일반사업자의 인력은 5,243명

에서 5,822명으로 11% 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연구직은 증가하

고, 관리행정직, PD직, 제작관련직, 영업홍보직 인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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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체 임원

관리

행정

직

방송직
기술

직

연구

직

영업

홍보

직

기타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유선방송 5,695 336 879 306 168 73 302 85 1541 20 1512 473

구성비 100.0 5.9 15.4 5.4 3.0 1.3 5.3 1.5 27.1 0.3 26.5 8.3

종합유선 5376 293 816 304 167 71 298 83 1368 20 1488 468

중계유선 319 43 63 2 1 2 4 2 173 0 24 5

방송채널
사용사업

9510 416 1688 633 1199 110 1607 486 770 62 1585 954

구성비 100.0 4.4 17.7 6.7 12.6 1.2 16.9 5.1 8.1 0.7 16.7 10.0

홈쇼핑PP 3304 57 887 0 240 0 430 165 56 0 950 519

일반PP 5822 322 760 630 957 110 1171 318 564 18 575 397

데이터PP 384 37 41 3 2 0 6 3 150 44 60 38

<표 6> 직종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직종별 종사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면, 종합유선방송에서 종사하는 비정규

직은 2008년말 현재 738명이며, 전체 비율은 13.7%로 나타났다. 방송직 중 제작관련 직종

과 기타 직종, 그리고 기타 직종 및 영업홍보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1,710명으로 해당 사업 종사자 수의 18.0% 정도

이다. 방송직의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직과 기타직종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편이다.

유형 전체 임원
관리
행정
직

방송직
기술
직

연구
직

영업
홍보
직

기타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종합유선 5376 293 816 304 167 71 298 83 1368 20 1488 468

정규직 4638 291 767 299 165 60 199 29 1339 20 1187 282

비정규직 738 2 49 5 2 11 99 54 29 0 301 186

비율 13.7 0.6 6.0 1.6 1.2 15.5 33.2 65.1 2.1 0.0 20.2 39.7

방송채널

사용사업
9510 416 1688 633 1199 110 1607 486 770 62 1585 954

정규직 7900 387 1562 593 1095 79 1137 244 691 56 1401 555

비정규직 1710 29 126 40 104 31 470 242 79 6 184 399

비율 18.0 7.9 7.5 6.3 8.7 28.2 29.2 49.8 10.2 9.7 11.6 41.8

<표 7>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방송산업 전체의 경우 남성 종사자의 비율은 74.4%, 여성의 경

우 25.6%로 2007년의 경우(남성 75.6%, 여성 24.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도 남성이 66.3%, 여성이 33.7%로 전년(남성 67.4%, 여성 32.6%)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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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남성은 69%, 여성은 316%였으며, 중계유선은 남성 73%, 여성 27%

로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매

우 높았다.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정규직 중 남성 비율이 75.1%였고, 비정규직 중 여성 비

율은 69.5%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도 정규직 중 남성의 비율은 71.1%,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은 55.6%로 나타났다.

유형 전체
성별(명) 비율(%)

남 여 남 여

종합유선 5,376 3,710 1,666 69.0 31.0

정규직 4,638 3,485 1,153 75.1 24.9

비정규직 738 225 513 30.5 69.5

방송채널사용사업 9,510 6,303 3,207 66.3 33.7

정규직 7,800 5,543 2,257 71.1 28.9

비정규직 1,710 760 950 44.4 55.6

<표 8> 성별 종사자 현황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규모에 비해 그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종합유선방송사

103개 중 종사자가 20~49명인 경우가 50개로 가장 많고, 50~99명인 업체가 25개로 그 뒤

를 잇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 대부분이 500억~1000억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한 앞의 자료

를 상기한다면 개별 업체의 종사자 수는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구분 종합유선 중계유선 방송채널사용사업

사업자 수 전체 103 108 147

1~4명 0 91 15

5~9명 4 10 25

10~19명 11 6 34

20~49명 50 1 34

50~99명 25 0 15

100~299멷 12 0 17

300~499명 1 0 2

500~999명 0 0 5

1000명 이상 0 0 0

<표 9> 종사자 규모별 사업자 수 (2008년 12월 말 현재)

MSO별 종사자 수는 CMB가 1,086명으로 가장 많고, CJ헬로비전이 588명, 티브로드 573

명 순이다. 지에스 계열이 196명으로 종사자 수가 가장 적고, 온미디어 244명, C&M 271

명 순으로 적다.4)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티브로드는 종사자 수에서는 2위에 머물렀고, 매

4) 이러한 종사자 수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C&M의 경우 최근 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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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 3위였던 C&M은 개별 SO업체를 제외한 MSO 중에서는 종사자 수가 세 번째로 적

다.

<표 10> MSO별 종사자 총괄

(단위 : 명)

3) 상대적 저임금에 시달리는 종합유선방송사 노동자

이러한 종사자 수로 각 MSO의 매출액을 나누면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로 이를 산출하면, 티브로드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9억5천

만원,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7억9천만원에 이른다. 매출액 3위를 기록하며 종사자 수는

두 번째로 적었던 C&M의 경우에는 무려 15억3천만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과연 그들이 만

들어내는 매출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까?

<표 11> 종합유선방송사 노동자 임금 수준

신입 초임 대리 초임 과장 초임

티*로* 2천 8백만원 3천 5백만원 3천 9백만원

C*헬*비* 2천 8백만원 3천 5백만원 4천 2백만원

H** 3천 1백만원 4천 1백만원 5천만원

G* 2천 7백만원 3천 5백만원 4천만원

씨앤앰 1,700~2,000만원 2천 5백만원 3천 2백만원

*취업사이트 사람인, 페이오픈, 인크루트 연봉공개 자료참조.

*씨앤앰 임금 수준은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

제시한 종업원 수만도 400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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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이러한 연봉 수준은 낮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종사자 1인당 매출

액을 감안해본다면 MSO 업체들의 연봉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이라 하기 어렵다. 특히 티

브로드와 C&M의 경우 초임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볼 때, 각 업체별

경영진의 분배의식이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 주민 없는 종합유선방송

1) 늘어나는 지역 가입자

종합유선방송은 ‘지역’을 토대로 한 유선방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이

나 위성방송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5> 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영역

자료 : 큐릭스 사업계획서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유선방송사들은 지역별로 방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

은 서울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는 종합유선방송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광역

자치도의 경우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도시를 중심

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중계유선방송을 대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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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역별 방송사업자 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종합유선 103 29 10 12 5 4 4 2 11

중계유선 108 0 6 0 6 0 0 0 7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종합유선 3 2 4 5 5 4 3 1

중계유선 2 10 1 9 36 25 6 0

주) 지역별 사업자 수 분류기준은 방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008년 12월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위성DMB 가입자 제외)는 1,757만 명으로 전년도

1,689만 명에 비해 4% 증가했다. 종합유선방송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는 1,31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2% 감소했으나, 디지털 방송 가입자는 191만 명으로 124% 증가했다. 중

계유선 방송 가입자는 22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8.2% 증가했다. IPTV의 가입자는 2009년

6월 말 현재 169만 명이며, 이 중 실시간 방송 가입자 수가 46만 8천명, VOD서비스 가입

자 수가 122만 명이었다.

<표 13>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구분

가입자(단자수1) 기준)
07년 대비

08년 증가율2007년

12월 말

2008년

12월 말

2009년

6월 말

유로방송 전체(A+B+C+D) 16,886,607 17,669,178 19,420,565 4.0%

유선방송(A+B) 14,734,195 16,229,800 15,359,074 3.4%

종합유선방송(A) 14,539,955 15,013,227 15,131,765 3.3%

아날로그

방송

유료시청 13,400,988 12,900,924 12,622,016 -3.7%

무료시청 279,460 199,552 184,737 -28.6%

디지털

방송

유료시청 849,181 1,901,770 2,313,429 124.0%

무료시청 4,336 10,991 11,573 153.3%

중계유선방송(B)2) 200,220 216,573 226,319 8.2%

일반위성방송(C) 2,151,882 2,339,378 2,374,668 8.7%

iPTV (D)3) - - 1,687,833 -

실시간방송 - - 469,673 -

VOD - - 1,219,160 -

주1)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시설(단자)을 설치한 TV수상기 대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단수 수신자는 물론 2대 이상의 TV에 수신시설이 설치된 복수 수신자

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됨.

주2) 중계유선방송의 2007년 12월말, 2008년 12월말, 2009년 6월말 기준 가입자는 조사된 업체(108개사)

기준임.

주3) 통신3사의 IPTV 상용서비스는 2009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므로 2009년 6월 가입자 정보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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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의 지역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유선의 경우 2009년 6월 현재 서

울이 31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2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이 124만 명으로 나타났다.

<표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총괄
1)

주1) 가입자수는 종합유선방송사 103개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2)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수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시설(단자)을 설치한 TV수상기 대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단수 수신자는 물론 2대 이상의 TV에 수신시설이 설치된 복수 수신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됨.

주3) 기본가입 :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 상품(기본

형)에 가입한 가입자 수

티어가입 :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

공하는 채널 상품(보급형, 의무형)에 가입한 가입자 수

주4) 무료시청 : 수신료 없이 무료로 종합유선방송을 제공받는 가입자 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별로 가입자를 보면, 2009년 6월 현재 티브로드가 유료시청자

280만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거느리는 업체로 올라섰다. 그 뒤를 CJ헬로비전(251만

명)과 C&M(213만명)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는 CJ헬로비전이 73.8

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C&M이 66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티브로드는 디지털 방송 가

입자 수가 22.6만명으로 HCN(21.9만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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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가입자 총괄

2) 지역주민을 봉으로 여기는 종합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의 매출액 구성 내역을 보면, 1조 804억원인 수신료수익이 매출의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신료 수익의 비중은 200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 다

음으로 전기통신사업인 인터넷접속 사업수익과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이 각각 26.1%,

14.1%를 차지하고 있다. 수신료 수익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3% 증가하여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다(2006년 13.8%, 2007년 18.3% 증가). 인터넷접속사업수익은 6,266억원으로

2007년(5,541억원)에 비해 2.9% 증가하였다.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은 3,397억원으로 2007

년(2,980억원)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광고수익은 1,175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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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종합유선방송사 매출액 구성 내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당 매출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부가서비스로는 인터넷 서비스, 영화, 음악, 게임, 주문형비디오(VOD), 온라인

교육서비스, 보안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2008년 6월 현재 103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자 중 부가서비스 실시사업자는 87개로 87%를 차지하여 전년도(91.3%)에 비해 감소하였

다. 반면,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242만 명(2008년 6월)에서 277만 명으로 18%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6> 유선방송 부가서비스(초고속인터넷) 현황

이 중에서 번들상품 가입자는 2009년 현재 197만명에 이른다. MSO 업체별로 보면, CJ

헬로비전의번들상품에 가입한 숫자가 47.4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C&M이 32.8

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다. 티브로드에는 26.5만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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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번들상품(유선방송+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총괄표(MSO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수신료 수익이 종합유선방송사

매출의 45%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유료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유선방

송사들 대부분이 이용자들의 가입료와 이용료에 기대어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케이블TV수신료는 2003년 5168억원, 2004년 6551억원, 2005년 7416억원

등으로 매년 10∼25% 성장을 계속해 왔다. 2007년에는 방송사업자 매출의 40%를 차지하

는 케이블TV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규모가 1조원들 돌파하고 있다.5)

이런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들은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일제히 방송채

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써서 시청요금을 50%∼400%까지 인상한 적도 있

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 2

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케이블넷 경남방송 등 CJ계열 3개 SO에 대해 시정명

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해당 지역에 독점적으로 케이

블 방송을 공급하는 점을 이용해 2005년 12월부터 저가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재계약을

거부, 개별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수신료를 올려왔다. 또 티브로드 계열 8개 사업

자와 CJ계열 3개 사업자는 지난해 4월 ‘기본형’ ‘의무형’ 등 저가 패키지 상품의 인기 채

널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가입자들이 ‘경제형’ ‘고급형’ 등의 고가 패키지로 전환하도록 유

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SO는 MBC ESPN이나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채널

을 고가형 상품에만 편성해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으나 소비자들이

채널 편성에 불만이 있더라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계약해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6)

5) 민주노동당 선거정책 자료

6) 경향신문, <‘가격·채널 멋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8곳 제재>, 2007.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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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편법수신료인상 유형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2010년 7월 반복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SO에게 '경고'를, 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 등 21개 SO에게는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시

청자불만처리위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받은 SO들은 주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돼 더 이상 TV를 볼 수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통해 전환을 강요

하거나 ▲디지털전환 가입 시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사전 공시 없이 변

경된 요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등의 부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지털 상품

무료 체험을 설득한 뒤 사전 동의 없이 디지털 상품으로 임의로 전환한 경우 등도 주요

허위·과장 영업 사례로 꼽혔다.7)

인터넷접속사업 수익과 홈쇼핑송출 수수료 수익이 종합유선방송사의 매출액 구성에서

두세 번째 요인이라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채널 주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송출하는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채널편성

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채널 사이에 홈쇼핑채널이나 자사 케이블 채널을 끼

워 넣어 지상파 방송채널 간 이동을 할 때에 원하지 않는 홈쇼핑채널 등을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방해할 뿐 아니라,

특정 방송의 시청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원하지 않은 홈쇼핑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충동구매를 할 우려마저 있다. 충동구매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

론이고 사회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7) 아이뉴스24, ‘티브로드 등 28개 유선방송사업자 '허위·과장영업' 제재’,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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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종합유선방송 불만내용별 접수현황

불만 내용
방송

프로그램
유료방송 방송편성 방송정책

수신료᠊
난시청

관계

법령
기 타 계

건 수 61 2,030 9 109 8 10 77 2,304

전년대비

건수
△21 △835 △5 △64 (-) ▽7 △24 △942

전년대비

증감율(%)
52 70 125 142 ▽41 45 69

자료 : 방송위원회, <2005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2006. 3.

이처럼 종합유선방송사들은 채널편성과 이용요금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지상파 시청을 볼모로 자신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이용

자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상파를 무단도용하여 자기 상품을 끼워파는

몰염치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상파에 대한 수신료는 별도로 KBS에 납부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 방송을 묶어서 패키지화하는 요금제도를 금지하고 지상파 이외 방송에

대해서만 욤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때, 지상파만 수신할 경우 지상파 수신은 의

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어떤 요금도 징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8)

더 나아가 유선방송 수신료를 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잘 알고 있다

시피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수익만으로 방송사를 운영한다. KBS의 경우 별도의 수신료

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난청지역 해소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실제 종합유선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은 2005년 942억원, 2006

년 966억원, 2007년 983억원, 2008년 1,175억원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19> 방송매체별 광고매출 추이
(단위 : 억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방송을 유료화하여 수신료와 광고수익, 그리고 방송수익 등 최소

한 3차원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유선방송의 요금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9)

8) 지난 2009년 1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 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에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난시청

해소 공로를 인정해 대가를 받지 않겠지만 디지털 케이블은 IPTV와의 형평성 등 난시청 해소와 관

련이 없는 만큼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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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MSO의 상품별 가입자 현황(2009년 6월 30일 기준)

3) 지역과 주민 없는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사별 지역채널의 월간 방송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월 기준으로 에

이치씨엔 동작방송은 월간 27,300분(평일 23,443분/주말 3,857분), 1일 평균 15시간으로 가

장 적게 방송하고 있다. 씨앤앰 중앙케이블티브이 등 다수의 SO들은 월간 43,200분(평일

31,680분/주말 11,520분), 1일 24시간 방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채널의 월간 순환편성비율의 경우 한국케이블티브이 푸른방송이 95.1%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한국케이블티브이 포항방송이 94.5%, 동서디지털방송이 94.4%로 높게 나

9) 종합유선방송의 요금형태는 크게 의무형, 보급형, 기본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무형은 수신자

가 수신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묶음채널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채널

상품으로 수신료가 4,000원대인 상품이다. 보급형은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 상품 중 의무형과 기본형을 제외한 모든 상품으

로 수신료가 7,000원~12,000원 대 상품을 말한다. 기본형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 상품으로 수신료가 15,000원 이상인 상품(지역에 따라 수신료가

15,000원 이하인 곳도 있음)이다. 이 외에 수신료 없이 무료로 종합유선방송을 제공받는 무료시청자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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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의 월간 본방송비율은 최소 4.9%에서 최대 46.8%의 편차를 보였

으나 대부분의 경우 월간 본방송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

방송사의 지역채널 프로그램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경우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자체 제작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도와 비슷했다.

<표 21> 지역채널 월간 방송시간 세부 현황(2009년 6월 기준)

주1) 월간 방송시간 : 기준 시점에 해당하는 달의 방송 시간을 유형별, 제작원별로 분류하여 산출한

것임. 예를 들어, 6월이 기준 시점이고 1일 24시간 방송한다면 6월달 총 방송시간은 43,200분(24

시간X60분X30일)임.

주2) 2009. 6말 현재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과 호남방송(2008.9), 충북방송과 HCN충북방송(2008.11), 대

구중앙케이블티비 북부방송과 HCN금호방송(2009.1),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과 HCN(2009.2)은 합

병으로 인하여 편성 자료없음.

복수종합유선방송사들은 2008년 한해 207억원 가량을 들어 프로그램을 자체제작했다.

시간면에서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용면에서는 교양 프로그램 비중

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업체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티브로드의 경우 보도, 교양,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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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에 거의 비슷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비해 GS계열의 경우 보도와 생활정보에

비용을 집중하고 있다. C&M의 경우 교양 제작이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입했고, CJ헬로비

전은 보도와 교양에 비용이 집중되었다. 큐릭스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제작이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

<표 22> 자체제작의 장르별 제작시간과 제작비용 현황(2008년 연간 기준)

<표 23> 외부제작의 장르별 제작시간과 제작비용 현황(2008년 연간 기준)

2008년도 외부제작 프로그램에는 77억원 비용이 들었다. 이 중 외주제작에 51억 가량의

비용의 소요되었는데, GS계열은 외주제작이 한푼도 들이지 않은 반면 티브로드와 CJ헬로

비전은 17억과 14억 상당의 비용을 지출했다.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는 9.6억 정도가 소

요되었는데, 티브로드가 3.8억원을 지출했다. 큐릭스와 CMB, 온미디어 등은 시청자 제작

에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SO교환에는 12억 상당이 지출되었는데, CJ헬로비전과 HCN

이 각각 3.6억과 2.5억원을 지출했다. 큐릭스와 씨앤엠, 씨엠비, 온미디어, 지에스 등은 전

혀 지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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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의 채널운영 실태를 보면, 종합유선방송은 이용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배려는 매우 형편 없다. 특히 방송채널 편성을 임의적으로 하면서 이용자

들의 편의보다는 종합유선방송사의 광고수익을 위한 채널변경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

고 있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등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사들의 행태는 여

전하다.

또한 지역채널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생활정보, 구정 소식과 지역 업체의

광고 프로그램은 그런대로 제작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몇몇 복수종합유선방송사들

은 시청자 제작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

램

2.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

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이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와 평가가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채널운영형태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의 내용 및 편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

다.

방송심의제규정 준수라는 아주 포괄적인 항목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60점이고(200점의

30%에 해당)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다.

시청자불만처리 항목이 두 번째로 높은 50점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대부분의 업체들이

만점을 받고 있다. 상당히 형식적인 평가라 아니할 수 없다. 불만처리만이 아니라 불만

발생건수와 주요 요인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불만을 잘 처

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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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 내용 (내용 및 편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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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은 40점이다. 종합유선방송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여야 할 '지역성 구현‘의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각 업체들의 지역성 구현 평가 점수를 보면, 가장 높은 점수가 25점이다. 대

부분의 업체들이 여기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항목들에서 만점에 가까

운 점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통과하는 형편이다.

4. 대기업 독점자본의 수중에 떨어진 종합유선방송

1) SO의 MSO, MSP로 전환

<표 2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복수 SO(MSO) 운영 현황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장의 수는 103개에 이른다. 하지만 티브로드 등 몇 개의 복수종

합유선방송사들이 여러 종합유선방송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티브로드 15개, 씨앤엠 15, 씨

제이 14개, 씨엠비 12개, 에이치씨엔 10개, 큐릭스 7개, 온미디어 4개, 지에스계열 2개 등

이다. 총 79개사 8개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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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의 총 매출액은 1조 9,7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종합유선

방송시장에서 MSO의 매출액 점유율은 82.2%로 전년(81.3%)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SO의 매출규모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5개의 SO를 소유하고 있는 티브로드가 최대

MSO이며, 매출액은 5,474억원으로 점유율은 22.8%에 달한다. 티브로드와 마찬가지로 15

개 SO를 확보하고 있는 씨앤앰의 매출액은 4,160억원으로 17.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다. 씨제이는 14개 SO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은 4,652억원으로 점유율은 씨앤앰보다

높은 19.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에이치씨엔(6.9%), 큐릭스(5.0%), 씨엠비(4.3%)

가 매출액 점유율 5∼7%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에스, 온미디어가 각각 3.9%, 2.6%를 나타

내고 있다.

가입대수 당 월 평균 수익은 지에스 계열이 17,576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티브

로드와 씨앤앰이 각각 16,514원, 16,43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SO의 가입대수 당 월

평균 수익은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SO의 가입대수 당 월 평균 수익도 비슷

한 수준인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현황과 시장점유율

종합유선방송사의 기업 결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몇몇 복수종합유선방송사들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수직적으로 결합하며 방송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씨제이의 경우 14개의 종합유선방송사와 더불어 씨제이미디어 등 10개의 방송채널사용사

업자를 거느리고 있다. 태광산업은 15개의 종합유선방송사와 더불어 이채널등 3개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를 거느린 상태이다. 지에스홀딩스는 2개의 종합유선방송사와 더불어 지에

스홈쇼핑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포함한다. 현대백화점은 에이치씨엔 종합유선방송사 10

개와 현대홈쇼핑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두고 있다. 씨앤엠 역시 15개의 종합유선방송사

와 함께 드라맥스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거느리고 있다. 온미디와 씨엠비도 마찬가지

이다. 온미디어는 4개의 종합유선방송사와 5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거느린 상태이며,

씨엠비는 12개의 종합유선방송사와 함께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두고 있다.

SO와 PP 결합사업자(MSP)의 매출액과 점유율을 살펴보면, 14개 SO의 지분소유주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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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계열이 전체 SO/PP 매출액의 21.3%(1조 4,052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15개의 SO를

확보하고 있는 태광산업(티브로드) 계열이 8.8%(5,814억원)로 매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에스 계열이 7.5%(4,983억원)로 매출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의 SO를 확보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에이치씨엔) 계열이 점유율 7.5%(4,941억원)로 4위를

차지하여 홈쇼핑계열의 결합사업자가 매출액 점유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상위 7개 MSP는

전체 SO/PP 매출액의 58.6%를 차지, 2007년(62.3%)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7> SO, PP 결합사업자(MSP)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주 1) SO 수 : 최다출자지분 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는 경우임.

주 2) 매출액 : PP, SO 결합사들의 전체 매출액(홈쇼핑 채널 포함)

이러한 가운데 PP사업자들이 SO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수산

홈쇼핑의 경우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안양방송에 50억과 40억을 각각 투자했으며, 한국케

이블티비 새로넷방송에도 30억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각 SO업체별 지분율이 2.73%에서

3.98%에 이른다. 씨제이오 쇼핑은 더욱 적극적이다. 개별 SO업체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티브로드 기남방송과 ABC방송, 에이치씨엔 서초방송과 부산방송에도 투자하고 있다. 각

SO업체에 대한 지분율도 1.99%에서 5.0%까지 다양하다. 지에스홈쇼핑도 만만치 않다. 개

별SO업체 대한 투자는 물론 에이치씨엔 4개 방송사와 한국케이블티비 3개 방송사에 투자

하고 있는데 지분율은 2.82%~19.00%에 달한다. 지분율로는 온미디어가 한국케이블티비

대구방송 지분 49.33%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최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PP와 SO업체들이 결합하는 가운데 PP업체들이 SO에 대한 투자를 늘

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의 확장과 성장 가운데

인수합병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인수합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10) 2009년 SO업체는 큰 변화가 있었다.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합병하면서 개별 SO업체수가 19개로

늘어났으며, CJ헬로비전은 온미디어를 인수하여 개별 SO업체가 18개로 늘었다. 한편, CJ헬로비전은

2010년 6월 포항의 종합유선방송사 2곳을 인수하여 개별 SO업체 수가 20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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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MSP의 사업 결합 형태,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

주1) 최다출자지분 또는 투자액이 30%이상인 경우 결합사업자로 인정.

주2) 큐릭스 계열은 MSP에 해당되지 않음.

<표 29> SO․위성․위성DMB에 대한 PP의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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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자본·외국자본의 사냥감이 된 종합유선방송

여기에서 우리는 종합유선방송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종합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 대자본이라는 사실

이다. 씨제이,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지에스홀딩스는 모든 30대 재벌에 속한다. 그리고 대

기업 대자본에 속하지 않는 경우 외국자본이 숨겨져 있다. 이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

룰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와 SO-PP결합 사업자들의 매출 확대란 결

국 재벌의 유선방송 분야 장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선

방송이 어느새 재벌 집단의 대기업 대자본의 수중에 쥐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자본의 관심은 외국(투기)금융자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감추어

져 있는 외국자본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8년 12월 기준으로 종합유선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큐릭스 7.6%, 에이치씨앤 33.5%, 씨제이헬로비전 37.65%

등이다. 그리고 씨앤엠의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주)의 경우 겉으로는 국내자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쿼리가 주축이다. 특히 SO 또는 PP업체에 투자

하고 있는 대다수 외국자본 대다수는 금융(투기)자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인수합병 과정에 결합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금융(투기)자본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0> 국내 케이블방송 업계의 외국인 지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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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체제 개편 시도와 자본 겸영 및 소유 규제 완화 정책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권역 제한 및 소유 겸영 규제 체계

를 완화했다.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최대 15개 이상

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케이블TV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를 '방송구역수 1/5

이내'에서 '방송구역수 1/3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정부는 맥쿼리가 지배하고 국민유선방송투자(주)가 씨앤엠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서 맥쿼리의 지분율이 49%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와 “주식인수에 따른 경영권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등 씨앤앰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운용능력 적정성, 이용자 보호 등

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자본이 종합유선방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태를 묵인

하였다.

2009년 8월에는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상파방송과 SO 간 상호 겸영 및 주

식취득을 허용함에 따라 상호간 지분 보유를 3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방송의

영역이 무너지고 통폐합과 인수합병이 본격화할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방송 소유 규제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 상향조

정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33%에서 49%로

상향조정했다.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VOD.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기준, 절차 등 승인제 전반도개선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시장의 논리와 수익성 원칙을 도

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이제 서서히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대자본의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시청권을 제약하는 현실로 드러

내고 있다.

일례로 계열로 묶인 종합유선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서로 봐주기 거래와 특

혜 거래를 일삼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2010년 6월 방통위는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했고,

나머지 22개 사업자에는 5년의 허가기간으로 재허가를 승인했다.11)

11) 23개 SO업체들은 PP들에게 제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방통위로부터 연간 총 방

송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울

러 복수케이블방송사(MSO)계열 19개 사는 자사계열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였

고, 큐릭스 계열 SO들은 특수관계자(큐릭스홀딩스)에게 대여금을 제공하여 문제가 됐다. TCN대구방

송은 특수관계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를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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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거의 전부가 비상장 미공개 기업

들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현대백화점 계열인 에이치씨엔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

만 대부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비공개 상태로 대주주와 경영주만이 기업 경영을

주무르며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투명 경영, 공개 경영은 종합유

선방송사들에게 아직은 기대하기 힘들다.

5.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넘어선 다른 길 찾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의 겸업허용 여부가 초미

의 관심사로 다루어지는 바람에 한국의 방송구조를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 문제는 부차적

으로만 다루어졌거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는 지속적

으로 제기했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종합유선방송 실태를 살펴본 지금,

우리는 한국의 방송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

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해

진 방송융합과 서로 밀접해진 업역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방송은 대기업 대자본에 의한 수익창출 사업 영역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

니면 정보와 지식의 소통과 전달/나눔이 어우러지는 공공적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는

심대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상파 방송과 대형 일간 신문사의 겸영과 이들의 방송 지배

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지만 대기업 대자본의 방송 진출은 결코 그 경로로써만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종합유선방송이기본적으로 지역채널을 통한 지역민 대상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SO들이 MSO로 재편되면서 지역 내 전문가와 시청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채널 프로그램 평가와 조언을 들었던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영하게 한 방송법의 정신도 우리는 기억한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C&M조차 지역시청자가 제작한 단편영화들을 상영하는 ‘단편영화관’을 운영하여 좋

은 평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공익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무화하는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방송채널 편성에서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야 한다. (사)민주언론연합에서 제안하고 있는 ‘채널군별 편성 의무화’도 적극적으로 고려

할 대안이다. 방송이 지향하는 문화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널 군(群)을 설정하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다. 특히 ‘홈쇼핑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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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화’는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종합유선방송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을 사회적 가치에 접합하도록 변화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유선방송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상태를 개선하여 살

맛나는 노동체제를 만드는 노력은 그 자체로 언제나 정당하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노동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는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동시에 노동자들 스스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적극적

인 자기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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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투기자본의 씨앤앰(C&M) 인수, 
무엇이 문제인가

장 화 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1. 종합유선방송사 실태와 씨앤앰(C&M) 현황

가. 시장 규모 

- ’09년도 종합유선(SO) 방송시장은 1조8,045억원의 방송매출액과 2,833억원의 순이익

나. 방송 매출 

- ’09년말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83.7%의 시장점유율로 80개 SO를 겸영하

고, 인수 합병으로 CATV 시장에서 지배적 시장구조를 형성

- MSO 중 상위 3개사(티브로드, CJ, 씨앤앰)가 전체 매출액(1조8,045억원)의 63.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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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구 분 2008 2009 증 감

사업자 사업자수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증감율

티브로드 22 4,330 25.9% 4,681 25.9% 351 8.1%

CJ 14 3,122 18.6% 3,475 19.3% 353 11.3%

씨앤앰 16 3,066 18.3% 3,290 18.2% 224 7.3%

3사 소계 52 10,518 62.8% 11,446 63.4% 928 8.8%

HCN 10 1,385 8.3% 1,540 8.5% 155 11.2%

CMB 12 939 5.6% 955 5.3% 16 1.7%

GS홈쇼핑 2 637 3.8% 659 3.7% 22 3.5%

온미디어 4 489 2.9% 512 2.8% 23 4.7%

MSO 전체 80 13,968 83.4% 15,112 83.7% 1,144 8.2%

개별SO 22 2,773 16.6% 2,933 16.3% 160 5.8%

전체 102 16,741 100.0% 18,045 100.0% 1,304 7.8%

2. 투기자본(사모펀드)이 지배하는 씨앤앰

1) 씨앤앰의 설립과 투자

가. 초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이민주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처한 

지역케이블 방송사들을 하나씩 사들여 C&M을 설립 

나. 이민주 회장은 2004년에 골드만삭스로부터 1,400억원대의 투자를 유치

2) 지분 매매

가. 2007년 8월 호주 맥쿼리는 골드만삭스로부터 C&M의 지분 30%를 6억6,500만 달러

(6,250억원) 매입

나. 이후 맥쿼리는 MBK파트너스12)에 인수 주식의 절반인 15%를 매각

- 두개의 사모펀드가 동일한 조건에 투자하는 이른바 '클럽딜(club deal)' 방식을 활용

12) 한국의 ‘토종 사모펀드’라는 기치를 들고 2005년 설립한 MBK파트너스는 김병주씨가 회장으로 있다.

윤종하 대표도 칼라일코리아 대표출신이고, 부재훈 부사장은 칼라일코리아 상무출신이다. 김광일 상

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다. 김병주 회장은 2000년 9월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인수할

당시 칼라일펀드 아시아지역 책임자였다. 칼리일펀드의 한미은행 인수시 동원된 기법은 JP모건과

50:50 투자 형식으로 금융회사의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한 방안을 고안했다. 그리고 선진금융기법과

투자계획서 이행을 약속해서 정부의 승인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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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 3월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주로 투자한 사모펀드인 국민유선방송투자

(KCI)는 이민주회장 지분 61.17%를 1조4000여억 원에 매입, 이민주(51.92%)와 부인 

신인숙씨(9.25%) 의 지분 61.17%

3) 매매 이후의 지분구조와 사모펀드

가.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주로 투자한 사모펀드 국민유선방송투자(KCI)가 지분 

91.65% 소유

나. 사모펀드(PEF)는 유한책임사원(LP), 무한책임사원(GP)으로 구성

- LP : 투자수익, 투자자 비공개, 소수의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

- GP : 무한책임, 펀드운용 의사결정, 운용수익, 성과보수, 투자수익

다. 사모펀드 특징은 짧은(3~4년 정도) 투자기간, 과다한 목표 수익율 (25~30%) 설정 

- 수익 극대화 위해 요금인상, 편성변경,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외주화, 비정규직화

추구

- 낮은 보상체계(저임금)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인정 하지 않음, 설립 시 가혹한

탄압

3. 투기자본(사모펀드)의 씨앤앰 인수 과정의 문제점1
   - 정부 승인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1) 2008년 2월 정보통신부 승인 과정의 문제점

가. 씨앤앰은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면서 기간통신사업자 이므로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방송위로부터 승

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직속으로 2008년 3월 26일 출범하였다.)

나. (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주요조항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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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

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4.2.9]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

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

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

다.<개정 2007.1.3>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2.9]

제6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3>

1. 본인이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

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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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보

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가 공

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

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심사하여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신

고 및 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9]

제6조의4(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

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12.29, 2007.1.3>

다. 전기통신법상 허가상 쟁점 - 외국인 여부

-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맥쿼리는 2008년 1월 정보통신부에 인가를 신청했고,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정보통신정책협의회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 정부(정보통신부) 입장임.

- 주요문제는 사모펀드인 맥쿼리를 외국인 회사로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

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외국인이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었다.

이미 주식 인수 계약에 의거 맥쿼리가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15% 취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공동 설립한 KCI(국민유선방송투자)가 씨앤앰의

지분을 추가로 61.17%를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맥쿼리가 KCI(국민유선방송투자)

에 외국인 지분이 15% 이상이라면 이미 체결한 지분 인수계약은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었다.

라. 정보통신부의 인가

- 정보통신부는 사모펀드의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 통신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

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인가조건은 기존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의 성실한 이행, △통신망고도화를 위한

투자 및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성실한 이

행 의무 등 형식적인 조건이었다. 결국 외국계 사모펀드가 최초로 국내 통신 산업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나 해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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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맥쿼리의 국내 홍보대행사인 버슨마스텔러는 작년 “MKOF는 90% 이상이 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국내펀드”라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버슨마스텔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당시에도 론스타의 홍보대행사였다.

- 사모펀드의 핵심적인 특징은 출자자의 신분, 주주 구성 그리고 자금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 핵심의혹 : 정보통신부는 무엇을 근거로 외국인 여부를 판단했나?

2) 2008년 2월 방송법상 방송위원회 승인 과정

- 사모펀드의 방송사 경영권 인수 가능 여부도 관건

가. 구) 방송법상의 주요 조항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

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

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

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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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제15조 (변경허가등) 생략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

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

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

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

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

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나. 방송위 심의 

- 방송위원회는 외국인 의제와 함께 사모펀드가 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송사는 다른 사기업과 달리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다. 펀드가 방송사에 투자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최대 주주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 

- 씨앤앰은 전국에서 2위,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이었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할 때는 △방송의 공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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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시청자 권익보

호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 방송위원회는 2008.2. 12 전체회의에 씨앤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의 건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

- 당시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승인 기한은 3월 중순까지지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라. 방송위 승인 

- 방송위원회는 2월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MKOF과 MBK파트너스가 요청한 대주주

변경을 논의, 조건부로 승인했다.

- 방송위는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씨앤앰 지분 인수에 대해 △변경승인 신청시 제

출한 사업계획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지털 전환 실적을 포함한 경영개선 현황과 공익사업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 승인했다.

-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방송법 준수, △씨앤앰의 기업가치 제고와 유료방송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 △경영투명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장, △디지털 방송전환에 충

실할 것 등이다.

※씨앤앰 대주주 변경 승인은 2008년 2월 19일 방송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되

었으나, 관련한 자료는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제6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중

2008. 2. 12(화) 14:15

7. 보고사항 중

나. (주)씨앤앰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에 관한 사항(비공개)

○ 김재철 뉴미디어 부장의 보고를 받고,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마친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함.

....................................................................................................................

제7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중

2008. 2. 19(화) 14:00

(주)씨앤앰(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2008-07-125)(비공개)

○ 김재철 뉴미디어 부장의 보고를 받고, <제3안>대로 (주)씨앤앰의 (최다액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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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되,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수정한 안으로 의결하고, 사회공헌사업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을

미디어 교육 및 연구, 케이블 TV콘텐츠 육성 등으로 범위를 제한토론 함.　

4. 투기자본(사모펀드)의 씨앤앰 인수 과정의 문제점 2
   - 차입매수(LBO) 방식과 관련하여

1) 차입매수(LBO) 방식에 의한 기업 인수

가.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미래에셋 등 3개 사모투자펀드(PEF)의 

씨앤앰 인수는 전형적인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이들은 SPC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를 설립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9750

억원을 출자. 시장에 알려진 이민주 회장(2000억원 투자), 대한전선(1000억원), GS홈

쇼핑(350억원) 등의 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LP)로 참여했다. KCI의 출자

금 9750억원 가운데 5630여억원은 골드만삭스로부터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 27.5%를

사들이는데 사용됐다.

나. 이후 KCI는 씨앤앰 주식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1조5000여억원의 대출을 일으켰다. 

- 간투법상으로 PEF가 주도한 SPC는 펀드자금의 최대 2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KCI에 대한 대출은 선순위가 9500여억원, 중순위가 3200여억원, 후순위가 3000여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SPC는 이민주 회장 등 구주주로부터 씨앤앰

지분 65.14%를 사들이는데 1조 459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 결국 KCI는 씨앤앰 지분 92.64% 매입대금인 2조220억원 가운데 72% 가량을 전부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

다. 이와 별도로 대주단은 매물인 씨앤앰 측에도 6000여억원의 대출을 별도로 제공했다. 

- 1000억여 원은 씨앤앰 설비투자 등을 위해, 나머지 5000억원은 씨앤앰이 보증을 서

서 씨앤앰파이낸스가 2006년 발행한 6억5000만달러의 선순위 해외채권 상환 자금.

라. 결국  씨앤앰 인수과정에서 KCI와 씨앤앰의 총 차입금은 무려 2조1500억원에 달하

게 된다. 대부분이 씨앤앰 주식, 자산 등을 담보로 두고 있다. 

- 또 양사의 차입금에 교차채무불이행조항(Cross-Default), 즉 한쪽 대출에서 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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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다른 채무에서도 부도를 선언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된 점이 복병이다.

- 이로 인해 씨앤앰이 영업이익을 채무상환에 다 쏟아붓거나 인수자가 채무만기인

5년내 씨앤앰 지분을 매도해 큰 차익을 올리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갚을 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 차입매수(LBO)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 구성 여부 검토

가. LBO 방식

- 차입매수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운 뒤 이 회사(SPC)가 끌어모은 돈으로 기업

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 상환우선주 발행 등 사실상 차입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해 차입매

수라고 하는 데, 해태제과, 휠라코리아, 한국까르푸 인수에 이 방식이 동원됐다.

나. 업무상 배임 여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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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주주의 주식대금 차입매수에 관해 회사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필연적으로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에 이르게 된 점은 일치

- 손해를 가한때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때(판례)

- 손해의 판단시점은 담보제공 시점과 경영합리화 방안 시행된 후로 나뉘나 법원은

담보제공 시점

- 회사에 합리적인 반대급부의 제공 여부

다. 2008년 회사 손익계산서

- 법인세 비용은 -18,759백만으로 LBO효과

- 영업외 비용이 183,504백만으로 2007년(66,193백만원) 대비 1,200억 증가

-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익은 -44,625백만으로 2007년(47,629백만)보다 900억원 감소

- 결국 과도한 영업외 비용으로 회사 영업 상태 악화

- 영업외 비용의 주요 구성 : 기업회계기준(81조)에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특별손실에 속하지 않는 것을 영업외비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즉 지급이자

와 할인료·사채(社債)이자·창업비상각(償却)·신주발행비상각·연구개발비상각·기타 대

손(貸損)상각·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자산평가손실 ·원가차손(差

損)·매출할인·외환차손(外換差損)·기부금 및 기타로 되어 있다. 한국의 기업은 은행차

입금이 많아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투기자본(사모펀드)의 씨앤앰 인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1) 사모펀드의 씨앤앰 인수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역할

-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음과 같은 홍보가 나온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인수·합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

잡한 대규모 거래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저희 사무소의 기업

인수·합병 전문그룹에서 처리한 기업인수·합병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씨앤앰 인수 (2008년)

금호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2006년)

(이하 14건의 추가 사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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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잡하고 어려운 거래가 아니라 불법거래일 가능성

가. 전기통신법상 외국인 지분 초과 가능성

- 과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경우 탈법 인수를 시도하다가 벽에 부딪치

자 법률조항을 억지로 해석해서 불법인수 성사시킴,

- 당시 정부에 법률자문을 해준 곳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였고 론스타를 대리해서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곳도 김앤장 이었음, 론스타의 외환은행 거래

규모 1조 3,834억원

- 2000년 9월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 인수시에는 JP모건을 내세워 사모펀드르 금융

회사로 위장시킴, 실제 대주주는 사모펀드였고, 인수 허가가 불법임, 거래규모 5,000

억원

-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의 씨앰앰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김앤장과 사모펀드의 수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 전기통신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탈법과 불법을

했는지 규명필요

- 김앤장 홈페이지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가 가장

큰 규모임에도 흥미롭게도 홍보 사례에서는 빠져 있음

나. 방송위원회 승인관련

- 2008.2.12 방송위 6차 회의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마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했는데 어떤 자문인지 규명해야 함

- 2008.2.19 제7차 방송위 회의에서 ‘(주) 시앤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서 “<제3>

안대로 변경 승인하고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

-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도 불법과 탈법 인수시 흔히 사용

되는 수법임

다. 회전문 인사와 관리

- 기업의 인수 합병에서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권

- 장관 또는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M&A의 핵심적인 쟁점이 결정

- 고위공직자 퇴직후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회전문 인사에게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승인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 김앤장을 연결고리로 하는 투기자본과 관료와 김앤장의 3각 동맹의 또 다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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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탄압

- 투기자본에게는 봉사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중의 얼굴

-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당시 이미 노무 계약까지 맺어 법률을 동원해 노조 탄압

- 노조탄압 공정성 파괴의 주된 담당자

4) 사모펀드와 관료만이 아니라 김앤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이루

어져야

- 김앤장은 법률자문이라는 핑계로 붑법에서 면책

- M&A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 김앤장을 처벌해야

6. 노동조합, 국회와 시민단체의 역할 

1) 대주주 변경의 불법성 여부

가.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주로 투자한 사모펀드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가 씨앤앰 

지배주주가 된 것은 정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의하면 불법의 소지가 농후함

나. 국회는 이번 정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 승인 서류를 제출받아 문제

점을 검토해야 함.

다. 특히, 제6차회의(08. 02.12) 결과와 달리 일주일만에 법률적 타당성 결론하에 조건부 

승인결정이 난 과정(법률자문 내용, 법률자문회사가 누구인지 등)과 비공개 회의록 

공개, 승인과정의 핵심쟁점(불법성) 및 판단 근거 확인 

2) 정책적 후속조치 검증

- 회사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세부내용 확인필요, 제3안이 무엇인지, 복수의 안 세부

내용은?

- 조건부 승인이후 방송위원회 조건부 이행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진행여부, 이행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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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은 있었는지 여부?

- 방송위의 승인 조건 :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이행각서의 내용

을 성실히 수행할 것,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지털전환 실적을 포

함한 경영개선 현황과 공익사업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 승인

-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방송법 준수, △씨앤앰의 기업가치 제고와 유료방송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 △경영투명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장, △디지털 방송

전환에 충실할 것 등이다

3) LBO 방식의 위법성

-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는 LBO에 의한 기업인수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4) 노동조합의 역할

- 사모펀드로 구성된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C&M의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을 책임

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최대주주인가?

-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C&M 인수를 위해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이다. 사모펀드는 인수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 매각시 차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직접 사업을 지속할 여지는 적고, 더구나 공익을 고려할 여지는 거

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모집된 자금에 차

입금을 더해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한다. 투자기간은 평균 4~6년으

로 비교적 길게 잡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은 연 25~30%로 설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앙일보 2010. 3.2)

- 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높여 높은 수익으로 되팔기 위한 사모펀드의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C&M의 소속된 노동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과도한 경쟁으로 내

몰릴 수밖에 없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연봉제를 강제받고, 관련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으로 업무의 대체가 강제되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개인부담 증가가 뒤따른다. 공공서비스 채널이나

공익방송 보다는 상업화된 방송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

- 노동조합이 시민단체와 함께 내부 감시자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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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씨앤앰 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경과와 문제점

김 시 권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사무국장)

1. 씨앤앰 소개

1) 개요

- 서울. 경기지역에 케이블TV 방송국 16개를 소유한 수도권 최대의 복수종합유선방송

(MSO, Multiple System Operator) 사업자

- 케이블TV 방송 사업을 기반으로 디지털방송,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 디

지털컨텐츠 및 다양한 결합상품 등을 제공하는 종합 멀티미디어 기업

2)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 온 기업

가. 이민주 전 회장이 공격적으로 각 지역 SO 인수합병

- 1997년 한국케이블TV 경동(남양주)방송 설립

- 1998년 북부(성북구) 방송 인수

- 1999년 용산, 동서울(성동․광진구), 구로, 마포, 강동, 노원, 동부(중랑)케이블TV 인

수

- 2000년 송파케이블TV 인수

- 2001년 서초, 중앙(종로․중구), 서서울(서대문구)케이블TV 인수

- 2005년 경기방송(일산․고양․파주) 인수

- 2006년 우리방송(의정부․포천․연천) 인수

나. 이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 채권 발행 등으로 재무구조 위험 초래

- 지역 SO 인수 자금 마련 위해 미국에서 해외 채권을 발행함.

- 차입매수 과정의 과도한 대출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채권자들의 풋옵션 행사 가능



투기자본의 씨앤앰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49

성 등으로 2008년 채권 조기 환수를 위해 6000억 가량의 대출 발생 → 또 다시 재무

구조 악화

다. 지역케이블 인수 과정에서 임금 체계조차 정비하지 않음.

- 씨앤앰으로 인수된 후에도 인수 전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기존 씨앤앰 노동자

들과 인수된 SO 출신 노동자들 임금에 현격한 차이 존재. 심지어 인수 후 해당 SO

에 신규 채용된 노동자와 인수 전부터 계속 근무한 노동자들 사이에도 임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

- 몇 년 동안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는 키웠지만, 기본적인 체계 정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그야말로 ‘덩치를 키워 팔고 튀는’ 투기자본의 전형적 행태를 보임.

3) 골드만 삭스 1,400억 투자 유치

가. 투기자본으로서의 행태 본격화

- 이민주 전 회장 또한 기업 인수-매각 차익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 온 인물

(투자 업계에서 500만원으로 시작해 수백억 대 부자가 된 전설적 인물로 평가 받음.)

- 골드만 삭스 투자 유치 후 외주화, 인력감축 등에 더욱 가속도가 붙음.

나. 결국 2008년 맥쿼리코리아, MBK파트너스 등이 주도한 국민종합유선투자(KCI)에 씨앤

앰을 매각해 각각 1조 5천억과 6천억 가량의 이익을 챙기고 떠남.

- 맥쿼리코리아, MBK파트너스 등이 특수목적회사인 국민종합유선투자(KCI)를 설립해

씨앤앰을 인수할 때 이민주 전 회장은 여전히 국민종합유선투자에 LP로 참여.

4) 조직 통합, 외주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반복

가. 콜센터, 물류센터 통합

- 각 지역 SO에 분포해 있던 콜센터를 2002년 통합하면서 씨앤앰텔레웍스 설립. 서울

(송파)과 경기(의정부)에 각각 콜센터 운영. 이 과정을 전후로 콜센터 상담원 인력

감축, 각 SO의 타 부서 근무자들 중 일부 콜센터 업무로 전환 배치.

- 2010년 통합물류센터 통합. 이 과정에서 각 지역 SO의 타 업무를 하고 있던 파견노

동자 등 물류센터로 이동, 근로계약 기간 24개월이 지나 씨앤앰이 직접 고용해야 하

는 파견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1~3개월 더 일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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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주화, 인력 감축

- 이민주 전 회장과 골드만 삭스의 지분 매각을 앞두고 대규모 외주화 작업이 진행,

조직 슬림화.

- 자연 감원에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 하지 않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주로 계약직, 파견)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몇 년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력 감축

- 특히 서초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의 A/S 업무는 모두 외주화. 2010년 초 서초지점

에 대한 외주화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음. 이후 서

초지점 A/S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연장근로, 당직근무 등에 시달려 옴. (최

근에 외주업체 투입, 외주업체 노동자와 씨앤앰 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

2. 열악한 노동조건, 비민주적 조직 운영, 인권 침해

1) 임금: 업계 최저 수준, 연봉계약서에 ‘발설하면 처벌’ 조항

가. 동종업계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저임금

신입 대리 과장

티*** 2천 8백만원 3천 5백만원 3천 9백만원

헬*** 2천 8백만원 3천 5백만원 4천 2백만원

H** 3천 1백만원 4천 1백만원 5천만원

G* 2천 7백만원 3천 5백만원 4천만원

씨앤앰 1,700~2,000만원 2천 5백만원 3천 2백만원

동종업계 평균

(2008년 기준)
2천 498만원 3천 482만원 4천 422만원

※ 각 직급별 초임 평균임금임.

※ 씨앤앰 임금 수준은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 동종업계 평균은 통신/IT산업 기준.

※ 자료 : 취업사이트 사람인, 페이오픈, 인크루트 연봉공개 자료참조

나. 비상식적인 임금 체계

- 이민주 전 회장 시절 임금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지역 SO 인수

- 이로 인해 이민주 전 회장 시절 각 지역 SO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계

를 동일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 이에 따라 같은 SO에서도 합병 이전 입사자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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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이후 입사자 임금 수준이 다른 경우, SO별 임금 수준이 다른 경우 등 발생.

- 학력간 임금 차별이 큼. 입사 전 학력은 임금 수준에 반영되지만, 입사 이후 취득한 학위

나 자격증 등은 반영되지 않음.

* 노동조합, 임금 35%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기구 설치 등을 포함

한 임금요구안 제출함.

- 조합원들은 “이건 임금 ‘인상’도 아니다. 그 동안 우리가 동종업계 대비 35%나 못

받아 왔던 것 뿐.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 뿐이다.” 등의 반응 (그동안 저임금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음)

- 회사 측에서는 ‘과도한 요구’라며 논의 자체에 난색을 표함. 또한 “내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금 협상 지연시킴.

다. 연봉계약서에 ‘임금 수준 발설 금지’ 각서 조항 포함

- 근로기준법 상 각서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서에 ‘임금 및 근로조건을 발

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서명하도록 해 왔음.

-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내용.

- 실제로 대다수 씨앤앰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의 연봉을

비교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판단해볼 기회조차 없었음. (노동조합

에서 임금요구안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때(7월)까지도 처벌을 두려워 해 무기

명 답변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음.)

2)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간접 고용

가. ‘씨앤앰 가족 1,000명’, 이 중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해 직접 고용 500명

- 대규모 외주화로 인해 외주업체 노동자로 전환. “외주업체로 나가면 근로조건을 더

개선해주겠다”는 말로 설득했지만, 결국 외주화 후 임금 수준 등 노동조건 열악해짐.

- 콜센터, 물류센터, 각 SO에 여러 개 휴먼인프라 등 파견업체로부터 인력 공급

-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연봉 700~1,000만 원 정도 차이 (예: 물류센터)

- 콜센터의 경우 파견(일부 용업업체)으로 시작해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이 되는 절차

를 갖고 있으나, 1년 이내 이직률이 70~80%에 달해 사실상 간접고용이 대부분

나. 같은 업무에 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 동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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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강도를 호소하자, “노동강도를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용역 사용

- 같은 일을 하고도 노동조건 차이 매우 큼.

다. 2중, 3중의 비정규직

- 설치 및 A/S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의 특수고용 노동자

- 씨앤앰이 설치 수수료 및 신규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용엽업체에 지급하면, 그 중 일

부가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됨.

다. 현행 파견법을 어기면서 24개월 넘게 파견 사용한 후 해고

- 파견업체인 휴먼인프라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해 물류센터 통합 등 바쁜 시기에 “조

금만 더 일해주면 정직원 시켜주겠다”며 24개월이 넘게 일했음에도 무계약 상태에

서 계속 일을 시킴.

- “씨앤앰에 입사 처리하려면 먼저 휴먼인프라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해서 4명은

이를 믿고 먼저 휴먼인프라에 사직서 제출.

- 그런데 2010년 5월 2일, 4명이 출근하자 “왜 왔느냐?”면서 사업장 출입 통제. 이때

처음으로 자신들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

3) 야간 대기와 출동, 장해 알림 문자에 스트레스 심각

가. 야간 대기로 인해 회사 밖에서도 개인 생활 제약

- 장해가 발생해 자연 복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즉시 출동해 유지보수 작업을 해

야 하므로 기술팀 노동자들은 적어도 8~10일에 한 번 꼴로 야간 대기를 해야 함.

- 대기 당번인 날은 회사 밖에 있지만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음. 담당 구역

에서 멀리 벗어나거나 음주․숙면 등의 제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크게 작용.

- 인력 감축으로 인해 대기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스트레스 증가

- 대부분의 정보통신산업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실태. 시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 다른 매체보다 TV 시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

에 케이블방송업계는 더 강한 압박을 받음.

나. 장해 알림 문자 메시지 -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 장해가 발생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즉각 개개인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발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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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연 복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해 알림 메시지 후 5분 전후로 다시 자연복

구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음. (출동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계

속 문자 메시지에 시달리게 됨.)

- 심한 경우 장해 및 자연복구 알림 메시지를 새벽에 2시간 여에 걸쳐 400개 정도 계

속 받는 경우도 있음. “아내와 아이들의 숙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혼자만 따로 잔

다.”, “혹시나 자다가 문자 못 받을까 봐 진동으로 해놓지도 못해 벨소리를 계속 들

어야 한다.”, “스트레스성 탈모 증상이 생겼다.” 등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가 많음.

다. 대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음.

- 전적으로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고 보기도 어려움.

- 그러나 장해가 자연복구되지 않아 출동해 작업하는 경우에만 작업시간에 대한 시간

외수당 지급할 뿐, 대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음.

4)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불법 만연

가. 시간외 수당을 시간에 따라 정상급의 150%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음.

- 시간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지급, 실제 일한 시간보다 줄여서 신청하도록 강요, 밤

9시 이전에는 시간외수당 신청 전산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아 그 이전 사항은 신청

불가, “그것 일하고 수당 신청하느냐”면서 핀잔을 줘 아예 신청 못하는 경우 등 다

양한 문제 존재해 왔음.

- 3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분이 조합원 한 명에 1천만원 이상되는 경우도 있음.

- 노동조합 구성 초기 이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 확대의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했음.

나. 당직수당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 정상업무와의 연속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아닌 ‘당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많음.

- 노동조합 설립 이전까지는 당직수당이 주말 8시간 당직에 3만원 지급하는 등 최저

임금을 밑도는 수준이었음.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회사에서 회유책 중 하나로 당직

수당 6만원으로 인상)

다. 노동조합, 시간외수당 미지급분 지급에 대해 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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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지급의 불법적 요소가 많고 미지급분 규모가 큰 서초지점, 헤드엔드 부서 등에

대해 진정 조치를 취함. (이후 전 조합원으로 확대할 계획)

- 근로감독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씨앤앰이 이렇게 심한 곳인 줄 몰랐다’

등의 반응 보임.

5) 사내 비밀 사조직, HPI

가. HPI(High Performance Individuals)라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

- 실적이 좋은 직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비밀 엄수 약속을 받고 선발한 후 “회사가

해고하지 않으면 자진 사직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 HPI의 존재 및 자신

이 구성원임을 비밀 엄수할 것 서약,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회의와 회식, 출처와 근거

가 불분명한 현금 보상 지급(1인당 500~1,000만원) 등의 내용. 외부로 인력이 유출되

는 것을 막고 우수 직원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함.

- 주변 동료 중 HPI 구성원인 사람들을 통해 입수한 내용으로 정황적으로 매우 구체

적이고 분명한 내용

- ‘자진 사직하지 않는다’는 각서 강요, ‘비밀 엄수’ 서약 등 인권침해 요인, 조직 내

위화감 조성, 비민주적 운영의 대표적 사례. HPI 구성원 중 일부도 이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있음.

- 높은 보상과 특권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에 충성할 것을 강요. 노동조합 설립 이

후 사용자의 편에 서서 행동.

나. 정체 공개 및 사과와 즉각 해체 요구했으나 답변 회피

- 노동조합에서 꾸준히 HPI 관련 정보 공개, 공개 사과와 즉각 해체를 요구해 옴.

- HPI 구성원인 주변 동료 등을 통해 입수한 내용으로, 정황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함.

-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HPI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할

뿐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답변을 함. 그러나 비공개 선발, 비공개 운

영의 이유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6) 노동조합 설립 전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횡행하는 조직 문화

- 상사로부터 욕설, 언어 성폭력,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례 다수. 워낙 빈번한 일이

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 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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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선배-후배’라는 인간적 관계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

우를 하면서 인권 침해

- 씨앤앰이라는 기업 조직이 노동자를 어떻게 여겨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3.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지부 활동 경과

▢ 2010. 1.25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가입(씨앤앰 지부 설립)

▢ 2010. 2. 1 ~ 

- 씨앤앰 전 직원 대상 지부설립 선포 및 노조참여 메일발송

- 사측에 노조설립 공문발송

- 사측 노조가입을 막기위해 매일 전체회식 및 직원대상으로 회유 및 압박

- 씨앤앰 지부 조합원 교육 진행하였으나, 사측 팀장이상 교육장 주변 동원하여 조합

원들의 접근을 막는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

- 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노동부에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고발조치함

- 사측 직원과 팀장을 대립구도로 몰고가기 위해 팀장워크샵 등 정신교육 진행함

▢ ~ 2010.3.11

- 사측은 조합원 확대를 막지 못하자, 노조를 깨기 위한 작업 진행

- 노조를 인정한다는 가식적 자세 취함(말로만 신의성실)

- 노조 취약지점 대놓고 탄압진행 (별도법인 이용해 “직장폐쇄하겠다, 외주화하겠다“

협박, 조합원 면담을 통한 회유, 압박 등)

▢ 2010.3.11 ~ : 사측 교섭에 응하기 시작함

- 그러나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며 지연책 (지연, 원안고수, 유언비어 유포 등)

- 노조 설립 전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인원감축과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 구성 및

운영

▢ ~ 2010.4.20 

- 단협안 의견수렴 및 최종안 사측 통보

- 원만한 교섭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고발 건 노조 취하함

▢ 2010.4.29 

- 씨앤앰인사팀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봉사팀을 모집(선착순) 공지

▢ 2010.4.30~ 

- 물류센터 자재관리팀 파견노동자(씨앤앰에서 27개월 일함) 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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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사측은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의 연계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회유

- 비정규직 4명과 회사측이 만난 자리에서 “계약직으로 1년 더 일하게 해주겠다” 제

안

- 비정규직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정규직화 투쟁 진행

- 부당해고 심사에서 사측은 “비정규직들이 자진 사직한 것”이라 거짓 진술.

▢ 2010.5.1 :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및 조합원 모임 → 노동절대회 참가 (80명)

▢ 2010.6.1

- 사측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과 간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

▢ 2010.6.7 : 노조, 사용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노사협의회 투표거부 및 규탄성명 발표

▢ 2010.6.21~ : 씨앤앰 대주주 앞 집회 및 선전전 개최

* 파이낸스빌딩 (국민종합유선투자, MBK파트너스 입주 건물)

* 한화빌딩 (맥퀄리 입주 건물)

▢ 2010.6.24 : 씨앤앰 노조 탄압 및 불성실 교섭 규탄 기자회견 개최 (파이낸스빌딩)

▢ 2010.6.28~ 

- 서초지점 A/S 인력 충원 요구하며 연장근로 거부 투쟁 돌입.

- 전 지점 서초A/S 투쟁 지지하며 선전전 등 진행

▢ 2010.6.30~

- 씨앤앰 강남본부 일방적 인사발령 초지 발표

- 인사발령 당사자 및 강남본부 조합원들 본부 기술센터장에 해명 요구

- 본부 내에서 문제 해결 안 돼 인사권자 면담 요구하며 본사 방문

- 발령지로 일단 이동하되 이후에도 계속 일방적 인사조치 철회 투쟁

- 사측은 항의방문자들 징계위원회 회부

▢ ~2010.7.15

-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씨앤앰 경영진 규탄 및 투자자본 맥퀄리/MBK파트

너스 앞 선전전 등 대주주 압박 투쟁 전개

- 7.15 법률사무소 김앤장 규탄 집회 참석

- 7.15 촛불문화제 개최. 저녁 회의, 회식 일정 잡는 등 사측의 조직적 방해에도 불구

하고 110여 명 참석

▢ ~2010.8.2

- 7.28 물류센터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심문회의 개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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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한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자진 사직한 것으로 판단, 구제할 수 없

다”는 판결 내려짐.

- 7.15로 예정되었던 인사위원회 7.22로 연기해서 개최, 8.2 조합원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 내려짐. (정직 3개월 1명, 정직 1개월 4명, 감봉 5명, 견책 10명)

▢ ~2010.8.15

- 부당 징계를 규탄하는 선전물 발행 등 징계에 관한 문제 제기 계속

- 조합원 및 간부들 휴가 기간

- 8.14~15 확대간부회의 수련회 통해 쟁의행위를 포함한 이후 투쟁 방향 논의

▢ ~현재

- 현 대주주의 씨앤앰 인수 과정, 최근 경영 상태에 관련하여 각 지회별 조합원 교육

- 회사 내 공공연하게 떠도는 매각설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질의 → “사실 무근”이란

답변 옴.

-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씨앤앰 공대위“ 구성 (12개 단

체 참여) 및 씨앤앰공대위와 야4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의 공개토론회 기획 및 준비

- 8.26 11차 본교섭에서 ‘쟁의 결렬’ 선언, “쟁의조정 신청하겠다”고 회사측에 통보

- 8.27 확대간부회의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 일정(9.7~10) 확정

- 8.31 24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쟁의조정 전 교섭 마무리

- 9.1 노사협의회에서 시간외수당, 명절연휴, 통신비 및 동호회 지원 등에 대해 논의

해 결과 공지함 (노동자에게 떡고물을 조금 나눠주고 시간외수당 불법성에 면죄부

를 주는 내용)

- 9.2 쟁의조정 신청

- 중노위에서 조정 관련 공문 도착 (공익사업장으로 판단, 복수 사업장으로 판단)

4. 노동조합에 대한 씨앤앰 경영진 및 투기자본의 태도

1) 노동조합 초기 노골적 탄압

가.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격적 탄압

- 조합원 교육 등 노동조합 행사장 앞에 팀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을 동원해 감시와 폭

력을 행사하면서 조합원들의 참석을 막음(교육 기간 내내 교육장 주변에 팀장 30~40

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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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면담, 술자리 등을 통해 “노조 가입하지 말라”, “노조 활동 계속 하면 끝까지

괴롭혀 주겠다” 등 전 조직적, 노골적 협박. 조합원 모임 일정에 맞춰 회식, 교육 등

의 일정을 잡거나 갑작스런 연장근로 지시 등 활동 방해 (일부 지점 2주 연속 매일

회식. 조합원 중 “내가 죽거나 팀장이 죽거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회식이 끝날 것

같다.”면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함.)

나. 회사 전산망 등 시설 사용 제한, 감시 장치 설치 등

- 직원 정보 조회 제한 : 직원개개인의 기본 신상 (사진, 핸드폰번호등) 조회불가

- 전 직원 대상 메일 발송 금지 : 지부장 등이 사내 전산망 통해 노동조합 설립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메일을 발송한 후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함. 1회

발송 시 수신자 5명 이내로 제한 (심지어 업무상 메일 발송해야 할 때도 5명이 넘으

면 2회 이상 발송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 시간외근무 내역 조회 제한 : 시간외근무관련 노동부 진정후 2010년 4월 이전 본인

시간외 근무 신청 내역 조회 불가 (교섭 중 본건에 대해 질의하자 사측에서 ‘전산시

스템이 오래 되서 가끔 이상이 있다’고만 답변)

- 각종 제어 프로그램 등장 : DRM Agent, 인쇄시 워터마크 생성(“이문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사 및 반출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과 출력자, 출력시간

등이 표시됨)

- 감시 장비 설치 : 씨앤앰텔레웍스(콜센터) 건물 출입구에 건물 앞 도로까지 비추는

CCTV 설치 등.

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조합원 확대 후 ‘노골적 탄압’에서 ‘교묘한 

회유와 탄압’으로 선회

- 노골적으로 조합 활동 자체를 막는 대신 인간적 친분을 이용해 개별 면담 술자리

등에서 “앞에 나서지는 말아라”, “너만은 내가 챙겨주겠다”, “노조 활동 열심히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 등의 회유, 협박.

- 이후 김앤장 특유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방식들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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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최유홍 부지부장에게 발송한 경고장>

2) ‘합법’의 외피를 쓴 채 법을 악용한 교묘한 탄압

가. 조합원 확대 이후 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 인정”, 실제로는 부당노동행위 계속

- 오규석 대표이사 “노동조합 인정한다” 공식 발표, 3월 중순부터 노사 상견례 및 교

섭에 응하기 시작함.

- 그러나 조합 활동 만류, 방해, 회유와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됨. 이에 대한 노

동조합의 문제제기에 회사측은 “팀장 등 관리자 개개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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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념을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 뿐. 회사에서 책임질 이유 없다.”는 반응.

나. 물류센터 파견노동자 부당해고 이후 회사측의 행보 - 노동위원회의 한계를 악용

- 부당해고된 파견노동자 4명이 노동조합과 함께 선전전, 집회 등 진행하자 회사측에

서 뒤늦게 부랴부랴 해고된 4명에 대한 면담 제안해 불법해고를 무마하려 함.

- 사측, “1년 계약직” 제안. 해고자들이 거부하자 내용증명으로 임금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발송. “여기 서명하지 않으면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내용 포함. 해고자들은 서명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 구제 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4명이 4월 말에 자

진 사직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계속 함. “사직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근

로자위원 질문에 처음에는 ‘직접 들었다’고 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000 차장에게

전해 들었다”, “000 대리에게 전해 들었다” 등으로 어이없는 답변을 함.

- 부당한 해고였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부

당성에 대한 판단은 회피한 채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할 수 없

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건과 관련하여 이런 방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

회사측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한계를 악용해 사전에 근로계약서 발송 등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다. 노동조합 무력화의 수단으로 노사협의회 이용

- “노동조합 통해서 아무것도 내주지 않겠다. 주더라도 다른 루트로 주겠다.”는 일부

관리자 발언이 나온 이후 돌연 노사협의회 구성 계획 발표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회사가 지배, 개입

- 사내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 선착순 모집 공고 5분만에 사측에 의해 미리

준비된 사람들의 자원으로 구성 완료.

- 씨앤앰 직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아닌, 선거인단을 모집해 선출

하는 간접선거

- 선거인단 및 근로자위원 입후보 과정 또한 사측이 개입, 주도. (“나는 하기 싫었는데

000 부장이 나가라고 해서 입후보 했다”, “000 입후보자 추천을 000 팀장이 받고 다

니더라” 등의 다수 발언 및 증거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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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투표 거부, 노동부 진정.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측의 행태에 대해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결

국 노동청 강남지청에서 “회사의 지배,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옴. (노동

부의 친사용자 성향을 드러낸 것)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봉사단 모집 공고에 대한 댓글 (사내 게시판)>

* 노사협의회 선거봉사팀(선관위) ‘부문별 선착순’ 공지 후 4개 부문 (영업,기술,재경

부문 등에서)에서 15분 만에 (5시 14분 ~ 5시 29분)만에 선거봉사팀 지원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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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후보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 사측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직원이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메일을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낸 글입니다.

<팀장이 발송한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

*팀장은 관리자로 분류,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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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공지. 추석 명절 때 유급휴가 1일 부여, 통신비/동호

회 지원 등 일부 떡고물을 주고 시간외수당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무력

화하려는 내용.

: 결정 내용 - 시간외수당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외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150%

지급(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없음. 올해 말까지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수당 지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 임금에 대해 지불

능력 및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 모색(노동조합이 교섭에서 임금요구안

을 제출한 상태에서, 교섭에서의 논의는 회피하면서 노사협의회 통해 논의) 등.

라.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무조건 ‘고소고발’

-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선전물을 배포한(또는 회사측에서 ‘배포했

다’고 주장한) 조합원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가짜 증인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등 어떻게든 조

합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 함.

마. 대표이사 등 관리자들의 동호회 지원, 개입

- 씨앤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호회에 최근 대표이사, 부사장 등이 참석하고

지원 강화하는 등 개입 강화

- 단체교섭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대표이사가 동호회 모임, HPI 회의․회

식 등에는 열심히 참석

- 소모임, 동호회 등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자의 통제 하에 두거나 엘리트의식, 특권의

식, 관리자의식을 심어줌.

마. 김앤장 특유의 탄압 방식들이 동원된 것

-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악용, 어떻게든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벌금 등으로 압박하는 방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치게 하

고 무력화하하려는 시도들.

3) 불성실 교섭, 교섭 지연

가. 대표이사 교섭 불참, 사업장-근무시간 교섭 거부

-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 대표이사 교섭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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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위원들은 실질적 결정권한 없음. 매번 제안된 내용에 대해 교섭위원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결정사항 답변이나 논의가 다음 교섭으로 미루어짐 → 교섭 지연.

- 대표이사 면담, 발전적 노사관계 위한 공개 토론회 등 대화의 자리를 계속 제안했으

나 모두 거부

- 교섭장소로 사업장과 노동조합 사무실 외 제3의 장소 고수, 교섭시간은 업무시간 외

로 고수 (노동조합이 양보하여 제3의 장소, 18시 교섭 진행해 옴.)

나. 노조 단협안 검토에 2개월, 수정안 제출에 2개월 등 교섭 지연

-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안을 사측에서 자체 검토하는 데 2개월 소요.

- 조합안-사측안의 큰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논의하자’고 약속했으

나 몇 차례에 걸쳐 약속을 어기고 수정안 제출 거부.

- 교섭에서 “수정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수정안이 종전보다 더 후퇴된 안일 수

있다” 등 발언

- 이미 입장 차가 분명히 확인된 양 측의 단협안에 대해 “조항 하나 하나에 대해 입

장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자”며 또 다시 약 1개월 소요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1개월

정도가 지나서 수정안 제출 (수정안은 원안과 거의 달라진 내용 없거나 오히려 조합

에 대한 규제를 더욱 분명히 명시하는 방향으로 후퇴된 내용으로 제출됨.)

다. 교섭 거부 등 법적 문제의 소지를 피해 ‘교섭은 하되 지연’시키는 방식

- 결국 6개월 동안 교섭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100

여 개 단협안 조항 중 단 한 개 조항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함.

- ‘합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법을 악용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지키게 만들고 단

체교섭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옴.

- 이 와중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제기한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 임금 등에 대해

어용 노사협의회 통해 논의, 결정 사항 공지

4) ‘단체교섭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측의 단체협약안

가.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이유는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해 자기 권리를 온전히 주장해 관철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

- 따라서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동3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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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씨앤앰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오히려 노동권 제약, 노동조합 통제를 제

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음.

나. 회사측의 단협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주요 내용

- 조합 활동은 취업시간 외로 한정, 회사 밖에서 활동할 시 회사를 비방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게시물․인쇄물 게시 또는 배포 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게시물

1부를 회사에 미리 제출할 것

- 전임자에 관한 조항 없음.

- 조합활동을 위해 회사 시설이나 장소 사용 시 회사의 사전 승인 얻을 것

-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의 전반 활동 회사에 문서로 사전 통지할 것 (노

동조합 초기 사내 전상망을 통해 노동조합과 관련된 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지

부장, 부지부장의 1회당 메일 발송 대상자 수 제한한 바 있음.)

- 교섭 대상은 임금 및 근로조건, 작업시설 및 환경, 복리후생,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 회사측 교섭위원은 ‘회사가 선임한 사용자’로 규정 (추후에도 대표이사 불참 가능성

열어놓음)

- 교섭 시간은 근무시간 외, 교섭 장소는 사업장 및 노조 사무실 제외한 제3의 장소

로 할 것

- 조정 신청 시 상대에 미리 통보할 것, 조합이 쟁의행위 돌입 시 7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할 것

- 쟁의기간 중 금지 행위 10가지 열거하고, “이를 어길 시 회사는 손배 및 해고할 수

있음”

- 대체근로 사용, 안전보호시설 종사자 쟁의행위 참가시 신규채용이나 대체근로 사용

가능

-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경비업무, 전산업무, DMC(Digital Media Center)․HeadEnd․Network 업무 종사

자, 전송망업무, 장비/자재업무 종사자에 대해 쟁의행위 금지 대상으로 규정(이 규

정대로라면 사실상 씨앤앰 조합원의 대부분이 쟁의 행위 금지 대상)하고 이를 어길

시 해고 등 징계할 수 있음.

- 비상사태 발생 시 지체없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 단체협약 만료 후 새로운 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을

때 기존 협약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3개월 동안만 교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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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면 무단협 상태로 갈 수 있음.)

다. 회사측 단협안 중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

-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에 따름. (사용자가 운영하는 기구)

- 연봉 및 근로조건 누설, 연대보증 등으로 임금 압류 등도 징계 사유에 해당

- 비정규직 채용, 적정인력, 인사평가, 승진/승급 등 인사 관련 조항 대부분 없거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로 명시.

-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 조항도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하

고 즉시 해고 가능 등)

-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노동, 비상출근, 복리후생 조항 다수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다”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로 명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과를 무력화

하고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냄.

라.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전근대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관철하려 함.

5)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탄압의 사례

가. 씨앤앰 강남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비상식적 중징계

- 서초A/S 노동자들이 인원 감소로 인한 과도한 노동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자, “강남본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해결하자”면서 6월 30일 인사발령 조치 발표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이동하도록 명령)

- 사전 면담 진행하지 않음. 3개월 전에 업무 변경된 직원에게 원래 보직으로 되돌아

가라는 내용, 서초 A/S 적정인력 확충에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내용 등 일부 팀장들조차 “이해 안 된다”, “껄끄러운 사람들 다른

데로 보내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인 일방적, 비합리적 인사 조치

- 강남본부 조합원들이 강남본부 기술센터장에게 인사조치의 근거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센터장실 방문. 이 자리에서 윤현조 기술센터장은 니퍼로 책상을 찍

고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며 핸드폰을 내던지는 등 폭력적 언행을 보임. 이에 따라

본사의 인사권자를 만나야겠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다음날 아침(근무시간 전)에 본

사에 찾아갔으나, ‘인사권자’라 할 만한 관리자 면담 성사되지 못한 채 인사팀장과

통화로 “면담 주선해달라” 부탁하고 근무시간 전에 업무지로 돌아감. 조합원들의 징

계를 막기 위해 일단 발령지로 이동해 이후 계속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자는 노동

조합 방침을 이미 정한 바 있음.

- 기술센터장실 및 본사 찾아간 조합원들 인사위원회 회부해 ‘집단행동’, ‘인사명령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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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내용

경기 회식 실시

본사, 물류센터 회식 실시

강남본부 (강동,송파,서초)

- 회의 및 회식 실시

: 본부장이 직접 본부 인원 전체 메일보냄

- 원래 낮 시간에 계획되어 있던 협력사 미팅 시간을 변경하

여 오후 협력사 방문 후 미팅 및 회식으로 변경

경동 - 주간업무회의를 17시 20분 진행하고 회의 장소를 식당으로

선정

중부본부 (마포,용산,중앙,

서서울)

- 기술팀 17시 회의 및 회식 선정 (전날 저녁 8시 30분 경 전

체 팀원에게 메일 발송)

- 마케팅팀

: 중앙지점 – 해외여행 실시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

만 서둘러 문화제에 맞춰 실시)

: 서서울지점 – 수일 전 팀 단합대회(7월 9일~10일)를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회식 실시

거’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1명, 정직 1개월 4며, 감봉 5명, 견책 10명이라는 중징

계를 내림.

- 징계 결정이 공지된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개별

면담을 통해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징계받을 수 있다’며 협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비판하는 댓글이 계속되자 아예 댓글 달기 금지.

- 기술센터장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음. 이후 기술센터장은 조합

원들에게 만취 상태에서 전화해 “끝까지 괴롭혀 주겠다” 등 폭언. 정직을 당한 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고향에 잠시 내려가 있는 조합원에게 전화해 욕설, 폭언을 해

병환 중인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함.

다. 7월 15일 촛불문화제 참석을 조직적으로 방해

- 그동안 조합 행사 및 모임을 사전 공지할 때마다 회사 측의 방해 행위가 있어 비밀

스럽게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일정을 공지하고 조직한 집회였음.

- 갑작스럽게 오후 5시 30분에 회의 일정 잡기, 다른 요일에 개최되던 정기 회의 일정

변경, 전 지점 팀별 회식 공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우려되어 노동조합에서 협조 요

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조합원들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회 참여하려 하자 일부 관리자들 “다리를 부러

뜨려서라도 못 가게 해라.”, 조합 간부들에게 “조합원 몇 명만 꿔줘라” 등 발언

<지점별 7.15 촛불문화제 참석 방해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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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포지점 – 회식 실시

동부본부(노원,중랑,동서울,

북부)

- 마케팅 담당에게 설치 업무 강제 부여하는 등 정시퇴근 불

가능하게 업무 지시

우리지점 - 업무 과다 부여

구로지점 - 회식 실시

<중부본부에서 촛불 문화제 전일 퇴근 후 급하게 보낸 회식 공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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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본부 회의 및 회식 변경 공지 메일>

6) 투기자본의 태도 - “노사관계? 먹고 튀면 그만이지.”

가. 노사관계에 관심 없음 내지 무책임한 태도

- 투기자본은 씨앤앰을 매각해 이익을 챙긴 후 떠나면 그만. 씨앤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 등에 관심이 없음.

- 다만, 매각 시 높은 가격을 위해 노동조합 파괴 또는 최소한 무력화 시도.

- 경영진은 투기자본의 하수인일 뿐 스스로 노사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할 권한도

능력도 없음. 노사관계 파행에 대해 수습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나. 교섭 거부보다 못한 형식적 교섭

- 교섭을 아예 거부하면서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지연시키고 상식 이하의 안

을 제출하면서 조합원들을 지치게 하고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항해 얻어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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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퍼뜨림.

- 단협안에 포함된 내용, 교섭 중인 사항 노동조합이 진정을 제출한 사항(임금, 시간외

수당, 명절연휴, 동호회 지원 등)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논의해 결정. →

노동조합보다 오히려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때 얻을 게 더 많다는 인상을 심어

줌.

나. 투기자본-김앤장의 결합

- 합법의 외피를 쓰고 노동조합 무력화 기도, 조합원 활동 위축


